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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. 그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 왔

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는 

우리가 이제껏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해 왔던 방식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 

우리가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리사이클, 즉 재활용이다. 재활

용은 플라스틱의 상업화와 거의 동시에 나온 개념으로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플라스틱 

관련 규제가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전세

계적으로 고작 9%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량에도 미치

지 못하는 수치다. 때문에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은 플라스틱 생산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플라스틱

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며, 실제로 미국 

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을 상대로 플라스틱 재활용의 실효성과 플라스틱 오염 책임, 대

중 기만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도 하다. 

이러한 측면에서 바이오플라스틱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역할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

다. 이를 위해 품질, 가격, 수거/처리 인프라 등 밸류체인의 여러 영역에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하

는데, ㈜동성케미컬은 보유하고 있는 폴리우레탄 소재/가공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배합 및 

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 

플라스틱이 매우 빠른 시간 동안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면서 갖가지 전통 소재들을 대체해 나갔다고 하지

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가공 기술이 개발되었고 최적화의 과정을 거치며 경쟁력

을 확보해 왔다고 할 수 있다. 바이오플라스틱 역시 가공의 영역에서 기술적 진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㈜

동성케미컬은 바이오 원료사들이 공들여 개발한 소재들이 우리 생활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중간단계

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바이오폴리머 가공

기술 개발센터인 동성 바이오플라스틱 컴플렉스를 오픈하였다. 이 시설에서 이미 여러 원료사들과 협업을 

통해 바이오 기반 / 컴포스터블 필름, 폼, 점/접착제 가공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가올 시장을 준비하

고 있다. 

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이미 플라스틱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현실과 미래라

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재의 순환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.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바이오플라스틱

은 단순히 기존 플라스틱에 친환경성을 가미한 보완적 개념이 아닌 플라스틱 분야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

이라고 할 수 있다. 


